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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주의 Hig hlig ht :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발의

□ 여야 3당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화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처리와

관련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관리체제와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법

적으로 규정하고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공동발의함.

o 법안은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

며, 5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.

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크게 ① 부실 조기발견 ② 현행 워크아웃협약

법제화 및 강화 ③ 사후관리체제 ④ 제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됨.

□ 부실위험 조기발견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

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함.

□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처리방식을 결정하며, 3/ 4의 동의를

얻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해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면, 1개월

(자산실사의 경우 3개월) 동안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됨.

o 3개월 이내 정상화계획 미합의시 법정관리/ 파산등을 절차를 밟으며,

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기관은 해당 채권 매수요구권을 가짐.

o 협의회 의결내용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, 채권

단내의 이견조정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설치함.

□ 채권금융기관과 부실위험사 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(MOU)을 체결

하며, 주채권은행은 분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고, 외부기관에 경

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의뢰함.

□ 제도적 지원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출자전환을 한

경우 은행법, 보험법 등에 의한 타기업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며,

채권행사유예기간에 신규지원한 자금에 대해 타 금융기관 채권(담보채

권제외) 보다 우선변제권을 부여함.

□ 법안통과시 채권단 내 소수반대자를 배제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실행

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.

o 다만,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 유예조항 등에 대한 위헌 및 위법 논

란이 제기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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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. 금융동향

□ 금리

- 국채 금리는 특별한 재료없이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중

반 이후 예보채 3년물 입찰(15일) 이후 금리하락 랠리가 있을 것이란 기

대로 강세장이 펼쳐지며 하락세로 반전. 전주대비 0.05%p 하락.

- 회사채 금리도 전주대비 0.05%p 하락.

주요 채권금리 추이

(단위 : %)

구 분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전주대비

회사채 7.31 7.33 7.30 7.27 7.25 -0.05 %p

국 채 6.10 6.13 6.10 6.07 6.05 -0.05 %p

□ 환율

- 원화는 아시아권 통화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외매수세가 급증하며

약세를 보이다가 주후반 수급에 큰 변동없이 소폭 강세로 반전.

- 엔화는 경기침체 우려 확산과 Koizumi 내각의 개혁성공 여부 우려 등

으로 약보합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후반 경기부양수단으로써 통화공

급 확대를 반대하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소폭 강세로 반전.

- 유로화는 Welteke 獨 연방은행 총재와 Trichet 佛 중앙은행 총재의 스

트롱 유로발언으로 ECB의 시장개입우려가 고조되고, 美의 스트롱 달

러정책으로 인한 美 제조업경기위축과 동 정책에 反한 압력행사를 언

급한 美 전국제조업협회 회장의 발언으로 강세 시현.

주요 환율추이

구 분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전주대비

원/ 달러 1,288.50 1,290.50 1,293.50 1,291.60 1,292.00 +7.30

원/ 100엔 1,060.06 1,058.65 1,059.13 1,059.30 1,064.08 -5.17

엔/ 달러 121.96 121.66 122.02 121.32 122.93 +2.24

달러/ 유로 0.8432 0.8536 0.8546 0.8628 0.8615 +0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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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주식시장

- 금주의 주식시장은 지난 주 말 미국증시 급락과 노동계의 파업움직임

등으로 시장분위기가 냉각되며 약세를 보이다가 주중반 이후 현대투신

의 외자유치기대감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DR발행 소식에 개인 투자자

들이 대규모 저가매수세에 나서며 강세로 반전.

- 금주의 종합주가는 전주대비 0.5% 하락.

-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미국경기 둔화세를 지적한 연준

리의 경기동향 보고에 이어 G E의 허니웰 인터내셔널 인수 무산 전망

이 잇단 기업실적경고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며 하락세

시현. 전주대비 3.2% 하락.

- 일본은 4.8% 하락.

- 홍콩은 5.1% 하락.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구 분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전주대비

한 국(KSX) 608.23 607.15 614.05 613.75 618.96 -2.82

미 국(DJIA) 10,922.09 10,948.38 10,871.62 10,690.13 10,623.64 -353.36

일본(N IKKEI) 13,226.48 12,840.10 12,823.45 12,846.66 12,790.38 -639.84

홍 콩(H IS) 13,526.68 13,523.31 13,476.40 13,248.80 13,102.50 -706.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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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. 보험산업동향

□ 자동차보험 , BMW·크라이슬러 진출 전망

- 14일 손보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BMW,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세계적

인 자동차업계가 올 8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할 예정

에 있으며, 우선 자동차할부 금융 및 리스사를 설립하고, 이를 바탕으로

내년부터 방카슈랑스의 문호가 개방되면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한다는

계획임.

- BMW는 올 8월경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BMW뱅크코리아를 설립, 자동

차할부 및 리스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며, 올해 안에 보험대리점을 개설,

자사 고객의 자동차보험까지 인수한다는 내부방침임.

-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금융계열사인 데비스도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판

매사인 한성자동차와 외환은행과 함께 9월중 리스법인을 설립한후 내년

에는 자동차보험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임.

- 하지만 외국사의 자동차보험 시장진입에는 보상조직이 관건이 되는 만

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.

□ 재경부 차관 , 방카슈랑스 조기실현 가능 제기

-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이 14일 한국능률협회의 조찬회에 초정된 자리

에서 2003년 이내에 방카슈랑스의 조기 추진과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

제 등에 대하여 공청회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상

정할 수 있다는 의견의 밝힘.

- "한국 금융산업의 선결과제와 향후 정책방향"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

금융업무규제 `네거티브' 전환을 위한 TFT 가동, 증시통합을 중장기 과

제로 추진할 것을 시사함.

- 또한, 김 차관은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인 방카

슈랑스의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"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질과 수준

을 높이고 자산운용통합을 제도화하는 등 몇가지 전제가 이뤄진다면 오

는 2003년 8월로 정해진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

길 것"이라고 의견을 밝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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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생보 , 초회보험료 설계사 대납 증가

- 최근 생보업계에 의하면 생명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부담분

인 초회보험료를 설계사들이 대납해주는 경우가 늘어나 설계사들의 부

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- 지난주 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들의 약 30%가 청약시 초회보험료를 자신

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런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

세임.

- 최근 각 생보사 영업소의 상품판매에서 50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

신보험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5∼20만원에 이르고 있어 타 보장상품의

평균 보험료 5∼7만원 보다 높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

으로 알려짐.

□ 日 손보업계 , 도난방지차 보험료 할인

- 일본 손보업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도난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

설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였음.

- 최근 일본 손보업계에 따르면 일본 손보사들은 자동차의 열쇠와 전자제

어장치 쌍방에 입력된 ID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엔진이 걸리지 않는 "

임모빌라이저"라는 도난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량보험의 보

험료를 1% 할인하고 있음.

- 고객이 도난을 당한 경우에 차량보험금이 지급되며, 새로 구입한 자동차

에 부착하는 도난방지장치의 비용까지도 보상함.

- 일본 손보사들은 임모빌라이저 외에도 핸들을 고정하는 장치, 자동차의

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설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최고 10만

엔까지 보상해 주고 있음.

- 한편 일본의 차량도난 건수는 최근 급증, 이에 따라 보험금지급액도

1998년 240억엔, 1999년 412억엔에 달했으며, 2000년에는 500억엔을 초

과할 것으로 예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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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계 대형생보사 , 아시아시장 진출에 적극적

- 영국 유력보험사인 로열 앤 선 얼라이언스와 푸르덴셜 등 세계 대형 보

험사들이 최근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권의 생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

아시아 시장의 진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.

- 로열 앤 선 얼라이언스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1인당 보험료는 미국

(2,350달러)및 싱가포르(1,191달러)와 비교해 훨씬 낮은 12달러에 불과하

며, 총 보험료규모도 중국은 GDP의 1.5%로 영국의 10%에 비해 매우

미미한 실정임.

- 또한, 인도의 경우 2010년 생보시장이 230억~280억달러, 손보시장이 100

억~110억달러로 전체 보험시장이 330억~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

되며, 2000년도에 보험시장이 개방되었음.

- 그러나 이러한 이시아권의 밝은 시장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면

허취득의 제한이 아직 상존하고 있고, 일본의 경우 대형사들이 판매조직

을 장악하고 있는 등 외국계 신규 보험사가 발을 내리기는 아직 상당히

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이러한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에

대한 수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푸르덴셜을 포함, 많은 대형

보험사들이 아시아 진출을 서두르고 아시아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음.

□ 미국 릴라이언스 그룹 파산신청

- 릴라이언스 그룹(Reliance Group Holding, RGH)은 뉴욕의 파산 법원에

미국 파산법 11장(Chapter 11 of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)에

규정된 구체신청(petitions for relief)을 하였음.

· RGH와 릴라이언스 파이낸셜 서비스(Reliance Financial Services

Corporation, RFS)가 파산신청사이며, 이는 재무구조개편을 하기 위

한 것임.

- 릴라이언스는 미국의 초대형 손보사 중 하나이며, 파산신청서에 따르면

2000년 9월 말 기준으로 자산 12조 5,900억달러, 부채 12조 8,700억달러

로 기록되어있음.

- 릴라이언스는 주요 대출은행들 및 채권소유자들과 회사의 구조개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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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함.

- 릴라이언스의 파산 원인으로 장기간 기업을 지배해온 Mr. Steinberg의

독특한 경영스타일과 보험산업이 처한 환경적 문제들이 꼽히고 있음.

· 릴라이언스가 1990년대에 취했던 확장전략은 격심한 경쟁과 보험료

하락시기에 이루어졌고,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위해 릴라이언스가

저가격전략을 실행한 것이 최근 막대한 규모의 손실로 나타났음.

- 릴라이언스를 급속한 파산으로 몰아간 요소들 중 하나는 계약자들이 릴

라이언스의 유동성부족을 우려해 계약상의 보험담보보다 적게 받을 수

있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빠른 보험금지급청구를 했던 것을 들 수 있

음.

· 이는 자금유출, 투자자산의 때이른 처분에 따른 손실 등의 악순환을

초래했음.

· 릴라이언스는 지급준비금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, 더욱이

추가적인 준비금을 쌓기 위해 법정잉여금을 감소시키기도 했으며, 결

과적으로 잉여금이 감소했고,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수준의 보험사업

의 감축을 단행했음.

- 보험계약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만약 보험사의 지급준비금이 불충분한경

우에는 주보험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고, 이 보증기금

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부담될 것임.

· 보험회사들의 분담금 배분은 릴라이언스와 동일한 보험종목을 영위

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, 이에 따라 AIG, Chubb, St . Paul 등의

분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.

□ Alls tate , 대리인의 1/3에 금융판매자격증 부여

- 올스테이트의 13,000 직원 중 거의 1/ 3수준의 직원이 개인금융상품과 뮤

추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춤.

- 4300명 이상의 올스테이트 독립대리인은 증권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올스

테이트 훈련과정을 마친 후 "Personal Financial Representative"(개인재

무대리) 자격을 얻게 됨. 동 자격증으로 고객에게 자동차보험이나 재산

보험, 생명보험상품 외에도 고정 혹은 시장에 연동되는 변액 연금상품

등을 판매할 수 있음.

- 올스테이트 관계자는 미국인이 안전한 금융 미래를 보장받는데 도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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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도록 초점을 맞췄다 며 동 자격증 취득자의 수적 증가는 고객의 개인

적 금융 니드에 맞춘 투자상품과 예금을 제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

것이라고 밝힘.

- 2000년 11월 Allstate Life Group of Companies는 Allstate Financial로

사명을 변경하였고 그때 당시 독립대리점의 약 20%가 개인재무대리

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음. 내년까지 올스테이트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동

자격을 보유할 것으로 예측됨.

□ Ins We b , 2분기 실적 저하 전망

- 온라인 보험회사인 인스웹은 제２분기 동안의 순손실이 자동차보험 판

매에서의 부진한 성장으로 예상치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함.

-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동사는 2분기에 대한 수익이 530만∼560만 달

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1분기의 720만 달러에 비해 크게 하

락한 것임.

- ２분기의 경영비용은 1,330만∼1,360만 달러로 예상되어 전년동기의

1,860만 달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，1분기의 1,340만 달러와 비슷한 수

준임. 순손실은 700만∼74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주당 순손

실은 0.16∼0.18달러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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